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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대응에 
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23일(일) 7시 50분경 서울지하철 2호선 

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열차가 차막이*와 충돌로 인해 탈선한 사고와 관련,

   * 선로 종단에 설치된 구조물로서, 철도차량이 선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장치

 ㅇ 철도안전정책관,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, 철도안전감독관, 한국교통안전

공단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여 사고 수습 지원 및 

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□ 사고 즉시 서울교통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하였으며, 탈선열차는 신정 

차량기지에서 출고된 열차로 탑승한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

파악됩니다.

 ㅇ 해당 사고로, 서울지하철 2호선 외선 홍대입구~서울대입구역간 운행이 

중단된 상태이며, 정확한 정상 운행 예정 시각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.

□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“국토교통부는 운전업무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및 

사고 대응 적절성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에 이상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, 

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

실시할 것”이라며,

 ㅇ 이에 더해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에는 “1호선 등 연계 환승에 문제가 

없도록 승객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지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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